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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 내 ‘회식문화’에 대한 평가 긍부정 시선 엇갈리는 모습
그러나 직장 내 회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35.2%에 그쳐
절반 이상 “회식은 업무 시간의 연장, 내 시간 쪼개야 해서 부담스러워”
직장인 57.6% "그래도 예전보다 회식 참여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 같다"
코로나 시대 맞아 회식 많이 줄어, 74.7% “지난해보다 회식빈도 줄었다”
직장인 60.6% “코로나로 회식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 같다”
코로나 이후 회식은?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형태일 것이라는 의견 우세

- 현재 직장 내 ‘회식문화’에 대한 평가 생각보다 긍정적
- 과거에 비해 회식문화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져
→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세~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회식문화’와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 시대를 맞아 회식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더 강해진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
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현재 직장 내 회식문화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하고, 회식문화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다. 먼저 
직장 내 ‘회식문화’에 대한 호감도는 크게 엇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회식문
화가 마음에 드는 편이라는 평가(50.5%)와 마음에 들지 않는 편이라는 평가(40.9%)가 뚜렷하게 나눠진 
것이다. 생각보다는 현재 다니는 회사의 회식문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아무래
도 과거에 비해 회식문화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회식문화에 대한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남성(남성 53.4%, 여성 47.6%)과 중장년층(20대 46.8%, 30대 45.6%, 40대 56.8%, 
50대 52.8%)이 좀 더 높은 편이었으며, 재직기간이 길고 직급이 높을수록 회식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은 특징도 엿볼 수 있었다.

- 회식문화 긍정 평가 이유 “술을 강요하지 않고, 비교적 일찍 끝나서”
- 회식문화 부정 평가 이유 “업무의 연장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회식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직장인들은 술을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
(41.8%, 중복응답)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비교적 회식이 일찍 끝나는 편이고(34.5%), 회식 참석을 
강요하지 않아서(31.5%) 좋다는 의견도 많이 내비쳤다. 오래되지 않은 과거만 해도 술을 강요하고, 늦게
까지 회식을 하며, 참석이 강제되는 분위기 때문에 회식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부정적인 관습이 많이 개선된 것이 회식문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반면 여전히 회식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업무의 연장’ 
같다는 생각 때문에(48.2%, 중복응답) 회식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특히 연령이 적고(20대 53.9%, 
30대 56.3%, 40대 43.5%, 50대 37.9%), 직급이 낮은(평사원 50%, 대리급 59%, 과장/차장 40.8%, 팀장/
부장 39.1%, 임원급 33.3%) 직장인들이 회식은 업무의 일환이라고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맨날 
동일한 패턴의 회식이고(39.4%), 회식을 하면 너무 늦게 끝난다(34.5%)는 지적도 많았으며, 그냥 회식 자
체가 싫다는 의견(33.7%)도 적지 않았다.



- 그러나 35.2%만이 “직장 회식은 꼭 필요해”, 젊은 층이 필요성 못 느껴
- 그래도 57.6% “예전보다 회식 참여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 같다”
→ 이전에 비해서는 회식문화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기본적으로 ‘회식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직장인들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5.2%만이 좋건 싫던 간에 
직장 내 회식은 꼭 필요한 문화라고 응답한 것이다. 회식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아직은 회식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특히 젊은 층일수록 회식이 필요하다는 인식(20대 24.8%, 
30대 31.2%, 40대 38.8%, 50대 46%)이 매우 약한 모습이었다. 또한 직장인으로서 회사 회식에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한다는 생각(37.5%)도 강하지 않았다. 역시 젊은 직장인이 회식 참여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더 적게 하는 편이었다. 회식에 대한 거부감은 무엇보다 시간활용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졌
다. 절반 이상이 직장 내 회식은 엄연히 업무 시간의 연장이며(55.7%), 결국 내 시간을 쪼개야 하기 때
문에 부담스럽다(57.2%)는 생각을 내비친 것이다. 회식을 할 때 ‘감정노동’을 겪는 것도 회식에 대한 거
부감을 갖게 되는 이유였다. 회식에 참석해서 ‘재미있는 척’을 할 때가 많다는 직장인(44.3%)이 결코 적
지 않은 것이다. 아무래도 직장 내 회식은 윗사람들이 원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64.8%) 감정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인지 직장인 2명 중 1명(51.7%)은 만약 상사가 참여하
지 않는 회식이라면 부담감 없이 참석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상사가 참여하지 않
는 회식에는 부담 없이 참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직급이 높은 직장인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회식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직장인들은 많아 보였다. 전체 응답자
의 57.6%가 예전보다는 회식 참여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 같다고 평가한 것이다. 다만 상대
적으로 중장년층과 부장급 이상 직장인이 좀 더 많이 체감하는 변화로, 아직은 연령과 직급에 따라 변
화를 체감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 전체 82.8% “코로나 이후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커졌다”
- 직장인 60.6% “코로나로 회식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 같다”
→ 다만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만큼 현재 직장 내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조사되
었다. 지난 4월 말을 기준으로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47.7%)가 올해 회식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회식빈도가 줄었다고 느끼는 직장인도 74.7%에 달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
런 변화를 쉽게 체감하고 있었다. 전체 82.8%가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커진 것 같다고 응답한 것으
로, 상대적으로 30대 이상(20대 75.2%, 30대 82.4%, 40대 88.4%, 50대 85.2%)에서 좀 더 많이 느끼는 
변화인 것으로 보여졌다. 또한 회식을 하더라도 예전보다 일찍 끝나는 것 같고(75.4%), 다같이 모이는 
회식보다 소규모로 모이는 형태로 변화했고(73.3%), 저녁 회식보다는 점심을 먹는 형태로 변화했다
(51.8%)고 느끼는 직장인들도 많았다. 물론 회식에 대한 거부감도 더 강해진 모습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68.9%가 예전에 비해 회식을 꺼려하는 팀원 및 부서원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이러한 
시각은 직급에 관계 없이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심 코로나 사태로 회식이 줄어든 것이 반갑
고(50.8%), 회식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느끼는(60.6%) 직장인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개
인의 건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평소에도 꺼려하던 회식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해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직장인 상당수가 코로나 사태로 회식 참여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
했으며(64.3%), 회식 불참과 관련해 눈치를 보는 경우가 줄어들었다(66.8%)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사라
진 ‘회식’을 그리워하는 일부 직장인의 모습도 포착되었다. 직장인 3명 중 1명 정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
로 회식이 잘 없다 보니 왠지 허전한 느낌이 들고(34.2%), 요즘 같아선 회식이 그리울 때가 종종 있다
(35%)고 응답한 것이다. 대체로 연령이 많고, 직급이 높을수록 회식에 대한 그리움이 큰 편이었다.

- 코로나 이후 회식문화는?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라는 의견 우세
- 반면 회식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예상(15.3%)은 매우 적어
→ 향후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뤄졌을 때 회식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문화가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시
각(41.8%)과 이전과는 달라진 형태로 변화할 것 같다는 시각(51.1%)이 나눠진 것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는 코로나 이전의 회식문화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모습으로, 오히려 젊은 층보
다 중장년층이 회식문화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예상(20대 43.2%, 30대 44.4%, 40대 52%, 50대 
64.8%)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급적 회식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참석해서 일찍 끝내는 상황에 익숙해진 만큼 현재의 모습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직장
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직장인 절반 이상(52.5%)이 코로나19 때문에 자제했던 회식문화가 앞
으로 직장문화의 한 형태로 굳어질 것 같다는데 공감을 했다. 그러나 ‘회식’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직장인의 15.3%만이 코로나 이후 직장 내 회식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 같다고 바
라봤을 뿐이다. 그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회식의 모양새’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고 예상하는 직장인
(47.8%)이 많았다. 가령 코로나 이후에는 부서 및 팀 중심의 회식보다는 소규모로 모이는 형태의 회식이 
많아지고(53.9%), 사내의 다른 동기 및 친구와의 모임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44.6%)는 의견이 존재했다. 
다만 직장인의 57.9%는 코로나 이후에도 한국사회에서는 직장 내 회식이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다고 바라봤는데, 특히 30대 직장인(66%)이 회식의 형태 변화와 상관없이 회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
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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